
주제회의[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도시의 생물다양성, 도시의 생명들
2022. 10. 12.(수) 13:00-15:30

주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배경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에서 생존하는 모든 종의 다양성, 이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또는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한다. 모든 생물들은 살아가기 위해 다른 식물이나 동물을 필요로 한다. 

자연생태계가 하나의 사슬처럼 촘촘히 엮여 있을수록 물과 공기, 토양이 오염되지 않고, 외부 영향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 

기후위기는 생물다양성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급격한 기온변화는 자연환경에 영향을 준다. 홍수, 가뭄, 질병 

등으로 먹이사슬이 무너져 한 생물종이 멸종하게 되면 먹이사슬에 연결된 다른 생물종들도 영향을 받아 생태

계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결국 먹이사슬에 연결되어 있는 인간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인간의 행위로 인한 파괴는 결국 자연뿐 아니라 인간도 파괴한다. 지구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뭇 생명을 존

중하는 길은 결국 인간의 삶도 편하게 만든다. 말 못하고, 힘없는 생명들에 대한 경시는 약한 자에게도 적용

된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생물다양성 보존 방안 확대를 위해 주제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목표

생물다양성은 지구상 생물종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총

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생물종이 다양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생물종의 기반이 되는 각각의 생태계가 

필요하다.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생물종은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하기 쉬우며, 

종의 분화 또는 진화의 가능성도 높다. 

우리가 생물로부터 식량, 의약품, 건축물과 각종 물품 원료 대부분을 얻고 있다. 생물은 정화작용을 통해 깨

끗한 물과 공기를 지구에 공급해주며, 홍수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를 막는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제 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회의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생

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내·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생물다양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 가야 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도시의 생명들, 광주의 생물다양성 보존활동의 확산방안을 중심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 논의사항

1.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관계와 문제점

2.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장록습지, 조류충돌 방지활동 등) 

3. 생물다양성 보존 관련 법안, 시행계획 확대방안


